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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휘발성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Z세대의 정보 공유 행태와 그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Z세대에 속하는 1996년부터 2004년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통해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Z세대는 영구적 게시물에 대한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곧 퍼스널 브랜딩 및 타인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적확한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Z세대 내에서도 비교적 어린 연령대는 ‘친한 친구’ 공개 기능과 비공개 계정을 통해 정보 공유를 다층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연구는 휘발성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 특성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Z세대의 소셜미디어 정보 

공유 행태 및 디지털 자아 관리 방식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하며, 연구 결과는 Z세대의 정보 공유 특성을 

고려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차별화된 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atively analyze the information sharing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on ephemeral social media, specifically Instagram Stories. Thirteen participants born 

between 1996 and 2004, representing Generation Z,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Generation Z tends to share information 

in a temporary and implicit manner to avoid the pressure associated with permanent posts, utilizing 

this as a means of personal branding and social interaction. They primarily emphasized everyday 

and positive images, minimizing explicit and precise emotional expression. Notably, younger individuals 

within Generation Z employed layered information sharing management through features like “close 

friends” lists and private accounts. This study, as an initial explo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characteristics on ephemeral social media, contributes to a deeper academic understanding of Generation 

Z’s social media information sharing behaviors and digital self-management strategies. The findings 

can also inform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social media services that consider 

the unique information sharing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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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소셜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 간 상호작

용,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및 획득의 주요 통로

로 자리매김했다. 이용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을 통해 공개 프로필을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

와 교류하며, 이러한 교류 내용을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2023

년 7월 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

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수는 

세계 인구의 60.6%에 해당하는 48억 8천만 명

에 달하며,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소

셜미디어 이용에 할애하고 있다(Simon, 2023). 

특히 2024년 2월 기준,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는 2,430만 명에 달하며 인스타그램은 국내에

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자

리잡고 있다(변지희, 2024). 높은 이용률에 힘

입어 소셜미디어는 정보 공유의 활성화에도 크

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경

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더 이상 수

동적인 정보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경험, 의견, 또는 다른 미디어에서 발견한 흥미

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망에 확산

시키고 있다(Kaplan & Haenlein, 2010).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는 게시물이 특정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러한 특성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시하는 콘텐츠가 온라인에 영구적으

로 남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승민(2015)은 이용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나 의견, 또는 다른 미디

어에서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타인과 공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등장한 ‘휘발성 소셜미디어’

는 기존 소셜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을 통해 새

로운 정보 공유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휘

발성 소셜미디어는 게시된 콘텐츠가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점에서 기존 

영구적 콘텐츠 플랫폼과 대조되는데, 이로 인

해 휘발성 소셜미디어는 정보 접근 방식에 있

어 기존 플랫폼과는 다른 동기와 행태를 이끌

어낸다(Bayer et al., 2016). 대표적인 예로, 인

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

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이용자가 직접 삭제

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인스타그램 

피드와 차별화된다.

대표적 휘발성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스

토리는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

능으로, 2019년 기준 매일 5억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차현아, 2019). 특히 이 기능

은 Z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Z세대(1995년 이후 

출생)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게 자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이라 불리고 있는 세대로(이나예 외, 2021). 이

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능숙하며,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23년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뉴시스, 2023), Z세대가 가장 많

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능은 인스타그램 스

토리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리 기능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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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는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Z세대

의 정보 습득 방식과 선호하는 정보원의 특징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관

련 연구는 스토리 이용률(Kircova et al., 2020)

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 효과(Belanche 

et al., 2019)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reling 

et al.(2022)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피드에서

의 자기제시 진정성을 비교 분석했지만, 인스

타그램 스토리의 핵심 특징인 휘발성과 주요 

이용자인 Z세대의 정보 이용 행태 및 정보 공

유 의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부재하다. 기존의 영구적 소셜미디어는 정

보가 축적되고 장기적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반면, 휘발성 소셜미디어는 일시적 게시물의 특

성으로 인해 한정적인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차별점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특히 휘발성 콘텐츠에 익숙한 Z세대의 

정보 공유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휘발성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는 Z세대의 정보 

공유 행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구적 게시물(예: 인스타그램 피

드)과 달리 휘발성 게시물(예: 인스타그램 스

토리)을 통해 Z세대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

유하는지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Z세대 이용

자 요구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질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이라

는 특징이 Z세대 이용자의 정보 공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영구적인 특징

을 지닌 인스타그램 피드 기반의 정보 공유 행

태와 비교하여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 시 나

타나는 Z세대의 정보 공유 행태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Z세대 이용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을 어떻게 정보 공유 행

태에 반영하는가?

∙연구질문 2.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Z

세대는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는가?

∙연구질문 3.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행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Z세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환경 및 특성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휘발성 소셜미디어

휘발성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

간 동안만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

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이다(Bayer et al., 2016). 

서비스마다 콘텐츠 게시 기간은 다르지만, 공

통적으로 콘텐츠의 영구적인 보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기존의 영구적

인 콘텐츠 중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휘발성 

콘텐츠 공유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인스타그

램 스토리가 대표적인 예로, 영구적인 콘텐츠 

및 기능과 달리 일시적인 특성을 갖는다. 영구

적인 미디어라도 스크롤 방식으로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미디어 또는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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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은 이용의 일시성이 아니라, 객관적

으로 설정된 기간 동안 게시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휘발성 소셜미디어 기능의 핵심은 이러

한 객관적으로 설정된 제한된 게시 기간이다

(Haldborg Jørgensen et al., 2023).

휘발성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이용자의 의도

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Bayer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스냅챗의 정보 휘발성으로 인해 이용

자들은 기존 소셜미디어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을 더 즐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냅챗의 일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더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Roesner et 

al., 2014), 진실된 자기를 표현하며(Choi & 

Sung, 2018), 진솔한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친

밀감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Kofoed & 

Larsen, 2016). 한편,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휘

발성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 빈도와 시간이 이용자

의 주관적 규범 및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23).

국내에서도 휘발성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성행남 외

(2015)의 연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콘텐츠 

노출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자 확

인 및 친한 친구 분류 기능을 통해 노출 대상을 

통제함으로써, SNS 피로감의 원인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 우려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스토리 

게시량과 접속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기능의 차이는 이용자의 커

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Majchrzak 

et al., 2013). 영구적인 게시물을 특징으로 하

는 기존 소셜미디어와 달리, 휘발성 소셜미디

어의 ‘일시적’ 특징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뿐 아니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동기와 태

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

내에는 일시적으로 콘텐츠가 게시되는 특징을 

가진 휘발성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 일시적인 콘텐츠 게시 기능이 이용자의 정

보 공유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

련하여 ‘소셜미디어의 일시성’, ‘휘발성 소셜미

디어’ 등 용어가 연구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휘발성 소셜미디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2 Z세대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Jacobsen & Barnes(2020)의 연구에 따르

면, 텍스트보다 시각언어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은 가장 영

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전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률의 52%를 차지하며 트위

터, 페이스북, 유튜브의 이용률을 능가했다. 시

각 이미지 기반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특성을 지

니고 있어 Z세대의 개인주의적 취향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한다. 이는 Z세대의 자신만의 

취향과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과 부합

하기 때문이다.

Z세대의 기준은 학자, 연구기관, 국가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출생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Mueller, 2011; Sidorcuka 

& Chesnovicka, 2017)를 바탕으로 Z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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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규정하였다. 세대 

구분은 당대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각 세대의 특성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기업이 Z세대를 미래

의 잠재 고객이 아닌 현재의 주요 고객으로 인

식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하

고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Z세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

지털 원주민’이라는 점이다(이나예 외, 2021).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붐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이는 신

기술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적극적인 소비 활

동으로 이어진다. 24시간 동안만 게시되는 휘

발성 콘텐츠의 특성을 가진 ‘인스타그램 스토

리’는 이와 같은 Z세대 이용자들에게 특히 인

기가 높다. 2023년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대

상 설문조사 결과(뉴시스, 2023), Z세대가 가

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스

토리’였다. 응답자 중 50.7%는 하루 평균 1~3

개의 스토리 게시물을 공유했고, 69.9%는 인스

타그램에 접속 시 가장 먼저 상단의 스토리 게

시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여러 선행연구(Bainotti et al., 2021; Vázquez- 

Herrero et al., 2019; Villaespesa & Wowkowych, 

2020)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의 주

요 동기는 콘텐츠의 일시적인 게시 기간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휘발성은 소셜미디어를 활발

히 사용하는 Z세대의 정보 이용 행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

은 휘발성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

한다. 

2.3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

정보 공유는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개

발, 정책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협업, 또는 타인 

지원을 위한 업무 정보 및 노하우 제공으로 정

의할 수 있다(Cummings, 2004). 정보 공유의 

의도는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타인과 주고받

는 행위로,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까지 정보 전달을 포함한다(Chow & 

Chan, 2008). 

ICT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

고, 2024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98%

를 넘어서면서(한국갤럽, 2024) 사회 전반의 생

활 패턴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켰고, 정보 공유 방식 또한 인

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시켰다(김구, 2013).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는 이용자 간의 공유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

보가 생성되고 확산된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이나 트위터의 ‘멘션’ 및 ‘리트윗’ 

기능은 이용자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공유 활동 중심적 특징은 

소비자의 정보 확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기술

적 어려움을 낮추어 심리적․기술적 거래 비용

을 감소시킨다(한혜주, 이경미, 2014).

결과적으로 정보 공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

에 따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

해졌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경험, 의견, 또는 다른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를 통해 공유하게 되었다(Kaplan & Haenlein, 

2010).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는 온라인 

미디어의 파급력을 유지하면서 개인 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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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차이가 적

어 실제 면대면 상호작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

인다(Kaplan & Haenlein, 2010). 소셜미디어

에서 ‘소셜’은 상호성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사람들 간의 집단적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사

회적’ 의미를 내포한다(이재현, 2012). 기존 매

스미디어가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직접 정보

를 생산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며, 이를 

사회적 정보로 확산시킨다. 즉, 소셜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미

디어이다.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간 

정보 공유와 이를 통한 정보 활동의 확산을 위

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디지털 기술을 모국어처럼 자유

롭게 사용하는 Z세대의 소셜미디어 정보 공유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Z세대는 학습, 사

회생활, 업무, 여가생활에서 오프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콘텐츠 소비의 

상당 부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

이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작성

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세렌디피티

(serendipity)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용자가 특

정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필요

에 맞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는 현상을 설명

한다(Foster & Ford, 2003). 예를 들어, 인스

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일상적인 사진이나 영

상은 작성자에게는 단순한 자기표현일지라도, 

다른 이용자에게는 특정 장소, 상품, 또는 활동

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의도적인 정보 공유뿐 아니라, 

세렌디피티를 통해 비의도적인 정보 공유가 발

생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한혜주와 이경미(2014)의 연구는 기존 소셜

미디어 정보 공유 활동 분석에서, 소셜미디어 

정보 공유가 기존 온․오프라인 미디어와 차별

되는 점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의 고유 특성

을 반영한 정보 공유 유형으로 ‘정보 제공적 공

유’와 ‘자기표현적 공유’를 제시하였다. ‘정보 

제공적 공유’는 잠재적 수용자에게 유익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유

형으로, 주로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를 재공

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면 ‘자기표현적 공

유’는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경험, 희망하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두 유형은 상

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상대적으

로 더 강조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표현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

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표현이 

덜 명시적이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정보적으

로 제시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

닌 잠재적 수용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면 자기표현적 공유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소셜미디어 정보 공유 

특성을 바탕으로 Z세대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행태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인터뷰 질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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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Z세대의 연

령 범위는 연구마다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Mueller(2011)와 Sidorcuka & Chesnovicka 

(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Z세대를 1996년생

부터 2004년생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

되었으며, 자료가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대상

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채택한 

이유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 경험이 있는 Z

세대라는 특정 집단에 접근하기 위한 효율성 

때문이다. Z세대 내에서도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특정 연령에 편중

되지 않은 연구 대상을 확보함으로써 Z세대의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눈덩이 표집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 

모집에 적합하였다. 총 13명의 피면담자를 대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평균 

50분(33분~77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여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정보 공유 행위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심층 인

터뷰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통합한 박현주(2010)

의 연구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 행동

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한 이정연 외(2012)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Lee et al. 

(2006)이 웹 기반 토론 게시판의 정보 공유 요

인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근

거이론 연구는 대부분 참여관찰보다 심층 인터

뷰를 주로 활용하며(전영국, 2017), 본 연구 또

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Z세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

성 특성을 어떻게 그들의 정보 공유 행태에 반

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존 근거이론 연구의 

인터뷰 방식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를 설계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 Z세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 

경험과 휘발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

참여자 번호 생년 성별 직업

P1 1997 여 직장인

P2 2000 여 대학원생

P3 1996 남 취업준비생

P4 1997 여 대학원생

P5 1997 여 직장인

P6 1996 여 직장인

P7 2000 여 직장인

P8 1998 남 대학원생

P9 1999 남 직장인

P10 1998 남 대학원생

P11 2001 여 직장인

P12 2003 여 대학생

P13 2004 남 대학생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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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관련 연구

이용자 경험

-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 특성이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는가?

- 이용자가 인지하는 인스타그램 피드 업로드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

드의 차이점이 있는가?

- 인스타그램 스토리 지속 이용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또래 이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피드를 통한 정보 공유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며 연구 대상자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신호경 외(2011), 

이승민(2015),

한승민 외(2023),

Haldborg Jørgensen et al. 

(2023)

정보 공유 행태

- 인스타그램 이용 빈도 및 피드 기능과 스토리 콘텐츠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정보 공유 목적 및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는 

무엇인가?

한승민 외(2023),

Haldborg Jørgensen et al. 

(2023)

<표 2>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 질문

보 공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 질문 1, 3번과 관련된 이용자 경험 질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Z세대의 인스타그램 스

토리 이용 특성과 또래 집단 내 정보 공유 행태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질문 2번에 해당하

는 정보 공유 행태 관련 질문은 Z세대가 인스

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질

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인

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전사 및 

분석되었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

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주관성이 높고 비결정

적 과정을 포함하는 행태 연구에는 질적 방법이 

효과적이며, 특히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연구 

대상자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Merriam, 1988). 

따라서 Z세대 이용자의 휘발성 소셜미디어 정

보 공유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 등 질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기반한 맥락

적 의미 발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대표

적인 휘발성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자의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근거이

론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이

용자들의 경험과 상호작용 과정을 바탕으로 개

념 빛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거이론 연구

가 특정 현상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신경림 외, 2004).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동기’, ‘인

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정보 유형’, ‘Z세대 특성’,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전략’, ‘인스타그

램 스토리 정보 공유 결과’의 다섯 가지 상위 

범주와 그 하위에 12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28

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범주 분석 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7)

이 제안한 개방 코딩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터

뷰 자료를 문장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사

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퍼스널 브

랜딩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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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코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방 코드들

은 코드북에 기록되었으며, 이후 코드북에 기

록된 다양한 개별 코드들을 유사성에 따라 묶

어 하위 범주를 형성하고, 이를 다시 상위 범주

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도출된 

범주들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자

들의 정보 공유 경험과 인식의 공통적인 특성

을 밝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도출된 범주 및 개념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동기

영구적 게시물을 통해 타
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휘
발성’ 선호

- 영구적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 인스타그램 피드에 게시된 게시물의 반응(좋아요 수)을 통해 자신의 
인기가 가늠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퍼스널 브랜딩 욕구

- 콘텐츠의 퍼스널 브랜딩 화
- 추구하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과정
-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하는 사진의 각도, 구성 등 미학적 가치 
중요시

사회적 소통 욕구

- 타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하고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보내며 소통

-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소통은 피드와 달리 비공개적이며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는 

정보 유형

자기 자신과 관련한 정보 
공유

- 자기 표현적 정보 공유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전달은 배제한 정보 공유

- 타인의 평가에 민감 
-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편안한 소통 방식
-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또래 집단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식

이미지 위주의 암시적인 
형태의 정보 공유

-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위주의 정보 공유 
- 정보 전달의 정확성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콘텐츠의 미학적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여김

Z세대 특성

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특성

- 초등학생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이용
-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자아 투영
- 휘발성과 영구성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
- 미디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보고 자람

Z세대의 또래 문화
-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함
-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것은 멋지지 않은 태도라고 인식함
- 구체적이지 않은 방식의 정보 공유 경향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전략

또래가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 공유

- 논쟁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추상적인 정보 공유
- 자기 자신을 긍정적, 성공적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정보 공유

이용자 간의 상호 작용
-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한 개인적이고 직접적 상호작용
- 스토리의 휘발적 특성을 활용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이어 감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를 

통한 결과

또래 준거 집단을 통한 나 
자신 돌아보기

-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래 준거 집단의 기준을 반영하며 자신을 돌아봄 
- 이를 통한 또래 집단과의 지속적인 사회 관계 구축

지속되는 퍼스널 브랜딩 
구축 시도

-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타인에게 평가되고 싶지 않은 나’의 
타협 

- 휘발성 콘텐츠 게시를 통해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시도 

<표 3> Z세대의 인스타그램 정보 공유 행태와 관련한 개념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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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전체 인터

뷰 데이터 13건 중 2건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명이 각각 독

립적으로 코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Cohen’s 

Kappa 계수를 사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코더 간 신뢰도가 0.826으로 

나타나, 0.8 이상의 결과값을 보여 만족스러운 

수준의 일치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Strauss와 Corbin(1998)은 근거이론 개발 과

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구축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이 과정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도출

된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 맥락, 중심현상, 작용

/상호작용, 결과 등으로 분류한 후,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기본 범주와 개념들

을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작용 

및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라는 축으로 분류하

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즉,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자의 정보 공유 동기와 행동을 연결하여 

개별 범주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이를 위해 중심 현상, 맥락, 원인과 결과, 

결론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중심 현상과 관련 

범주를 정리하였다. 이 단계에서 코드북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였고, 데이터 간

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패러다임 모형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

정 전달은 최소화한 이미지 중심의 자기 자신

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중심 현상으로 설정하

고, ‘Z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맥락적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선택 코딩에서는 중심 현상

인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전달은 최소화한 

이미지 중심의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유’

를 중심으로 관련된 코드들이 최종적으로 통합

되었으며, 중복 코드나 불필요한 범주를 제거

하여 핵심적인 이론만을 남겼다. 선택 코딩 단

계에서의 코드북은 단순화되었으며, 최종적으

로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

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 기법을 

활용하여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범주화 하였다. 

도출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의 공통된 속성을 규명하

고, 이를 통합적인 맥락 속에서 제시하였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도출된 패러다임

을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4.1 인과적 조건

Strauss와 Corbin(1998)은 인과적 조건을 

특정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Z세대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정보 

공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크게 3가

지로. ‘영구적 게시물을 통해 타인이 나를 판단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퍼스널 브랜딩 욕구’, 

‘사회적 소통 욕구’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을 

구성하는 요인은 연구 질문 1 “Z세대 이용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을 어떻게 정보 공

유 행태에 반영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이라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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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이 Z세대의 정보 공유 행태를 형성하거나 변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4.1.1 영구적 게시물에 대한 두려움 및 거부

감으로 인한 ‘휘발성’ 선호

연구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의 

영구적인 보존에 부담을 느꼈다. 자신이 삭제

하지 않는 한 게시물이 영구히 남아있는 점은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과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졌다. 피드 게

시물은 기본적으로 ‘좋아요’와 ‘댓글’ 수가 공개

적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자신의 인기 척도로 

여겨 거부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특

히, 자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새

롭게 관계를 맺는 타인들이 과거의 게시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까 봐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Z세대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뭔가 좋아요 수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평가이

고 댓글은 아무것도 안 달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

이 관심이 나에게 없나 하고 받아들이는 수단 

같아요.” (P7, 2000년생)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은 휘발성 소셜미디

어 콘텐츠는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타인

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비교적 안전한 환

경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아요 개수 등 콘텐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자신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 또한 휘발성 콘텐

츠 선호의 이유로 꼽힌다. 이는 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어 개인 이미지에 대한 부

정적 평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대상자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피드보다 훨씬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 상당수가 스토리는 주 5회 이상 

업로드하지만 피드는 연 1~2회 정도만 업로드

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미 업로드한 게시물

조차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등, 타인의 평가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 관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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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에서는 주기적으로 옛날 걸 지워서 막 

(피드에 남아 있는 게시물 수를) 5~10개만 유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P5, 1997년생) 

“스토리는 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

리니까 그 스토리를 굳이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피드는 주기적으로 정리

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보관으로 

돌릴까 아니면 삭제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

요.” (P1, 1997년생) 

4.1.2 퍼스널 브랜딩 욕구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콘

텐츠 게시는 Z세대 이용자들에게 퍼스널 브랜

딩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기만의 컨셉을 하나씩 잡는 것 같아요. 인스타

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P2, 2000년생)

이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콘텐츠를 게시

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 했고, 이를 위해 그에 걸맞은 특성을 가진 

게시물을 공유했다. 브랜드나 서비스에 국한되

었던 브랜딩 대상이 특정 장소, 도시, 개인 등으

로 확장되는 현상은 기술 및 사회 패러다임 변

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에 갇

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

는 Z세대는 ‘정체성 유목민(identity nomad)’

으로 불린다(Francis & Hoefel, 2018). 

“박물관이라는 워딩이 살짝 고급스럽고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올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대림식당 이렇게 돼 있으

면 부끄러워서 못 올리고.” (P7, 2000년생)

“저는 그거(위치 공유 태그 이미지)를 자그맣게 

예쁘게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예쁜 필기체로 이

렇게 해가지고” (P6, 1996년생) 

물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행복하고 긍정적

인 순간을 게시하는 것이 타인에게 잘 보이려

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

하고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사

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중 자신의 

불행하거나 슬픈 순간을 공유한다고 응답한 사

람은 없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16:9 비율의 스토리 화면에서 

‘쿨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현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려

는 경향을 보였다.

4.1.3 사회적 소통 욕구

응답자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콘텐

츠를 게시하는 이유로, 사회적 소통과 또래 관

계 형성의 욕구를 꼽았다. 인스타그램에서의 

소통은 주로 타인의 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감

상이나 의견을 DM(Direct Message)으로 주

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Z세대는 

타인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소통의 기회를 얻고

자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응답자들에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섰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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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탐색 없이 타인

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얻는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정보 공유를 적

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소통은 공

개적인 피드와 달리, 당사자 간에만 공개되며 

답장 또한 스토리 게시 시간인 24시간 동안에

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성 덕분에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활성화됨을 나타낸다. 

“뭔가 스토리(를 올리고 나서 그에 대한) 답장을 

받고 싶어서 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P7, 

2000년생)

“내가 올린 사진에 대한 평가가 실시간 DM으로 

자주 오고 저도 친구가 올린 스토리에 편하게 

‘거기 어디냐?’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던 거를 DM으로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P1, 1997년생)

4.2 중심 현상 

Z세대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활용 양

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미지 중심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Z세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는가?"라는 연구 질

문 2를 통해 이러한 중심 현상을 밝히고자 하였

다. 즉, Z세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명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암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기

표현에 집중하는 정보 공유 행태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4.2.1 자기 자신과 관련한 정보

13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사회 이슈나 외부 

사건보다는 주로 자신과 관련된 일상 경험을 공

유했다. 맛집 방문, 여행 등을 통해 자신의 삶, 

성취, 즐거움을 보여주는 정보를 업로드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혜주와 이경미(2014)의 

연구에서 분류한 소셜 미디어 정보 공유 유형 

중 ‘자기표현적 공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

은 Z세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

해 ‘사회적 소통 욕구’와 ‘퍼스널 브랜딩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2.2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전달은 배제한 

정보만을 공유

Z세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과도한 정보 

제공이나 텍스트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을 보였

다. Z세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콘텐츠 게시 방

식, 즉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정보 공유는 

언어적 설명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

실이나 감정 전달을 배제하는 것은 Z세대 이용

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규칙이며, 응

답자들은 이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소통 

방식으로 인식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편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에 대해 깊게 보여주는 거는 인스타에 적합

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P4, 1997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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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이런 건 전혀 안 

올려요.” (P11, 2001년생)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전달을 배제하는 정

보 공유 방식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Z세대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구적으로 게시

되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콘텐츠를 올리는 데 

느끼는 거부감 역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

움과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이들의 정보 

공유 태도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또래 친구

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시물을 접할 

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쟤는 왜 저럴

까?",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콘텐츠 내용과 무관하게,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이

유, 또는 장문의 게시글로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암

묵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자기 생각을 길게 쓰면 사람들이 그 

글에 집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P2, 2000년생)

4.2.3 이미지 위주의 암시적인 형태의 정보 

공유

응답자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정보

를 공유할 때, 텍스트 대신 이미지만으로 정보

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식당 방문 

후에도 구체적인 정보나 음식 맛에 대한 상세

한 평가 대신 음식 사진만 게시하는 양상이 나

타났다. 이들은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

더라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되는 이미지

의 완성도를 더 중시했는데, 명확한 정보 전달

보다 콘텐츠의 미학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

기고, 각 콘텐츠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인식, 즉 인과적 요인으로 제시된 

퍼스널 브랜딩 욕구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휘발성 스토리의 일시적 특성이 이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중심의 구체적인 정보 공유보다

는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감각적인 이미지 중심

의 소통을 선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경향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여 사진

을 게시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

은 브랜드 제품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는 암시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는 방식

을 선호하였다. 이는 ‘노골적인 자랑은 멋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또래 집단의 공감대와 연

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미학적 이미

지와 퍼스널 브랜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

를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사진에 브랜드가) 은근슬쩍 나와야 … 노골적

으로 자랑하지 않고 살짝 보여주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예요.” (P4, 1997년생)

해당 응답자는 원하는 미적 이미지와 퍼스널 

브랜딩에 맞춰 과시의 방향과 방식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언급을 한 응답자들은 

노골적인 과시를 멋없다고 여기며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또래 집단 내 사회적 기

준과 미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암시적으로 표현하

여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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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세련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이미지 위주의 암시적 정보 공유’는 Z세대

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4.3 맥락적 조건

근거이론에서 맥락적 조건은 연구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나 환경적 요소를 의

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장소, 문화적 배경, 시간적 요소 등이 포함되며, 

연구자가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고유한 특성이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는 ‘Z세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특

성’과 ‘Z세대 또래 문화’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

한 맥락적 조건은 연구 질문 3(인스타그램 스

토리 정보 공유 행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Z

세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환경 및 특성)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4.3.1 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특성

응답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사

이에 싸이월드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

했으며, 이후 싸이월드에서 카카오스토리,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어지는 당시 주요 소

셜미디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 Z

세대에게 소셜미디어는 새롭게 등장한 문화나 

기술이 아니라, 항상 함께해 온 존재이다. 이들

에게 인스타그램은 중요한 연락 수단이기도 하

다. Z세대는 가까워지기 위한 첫 단계로 인스

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는 Z세대

가 일찍부터 온라인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에 따른 이미지 형성과 관계 형성에 익숙해

져 왔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카톡으로 

무조건 그 사람이랑 깊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제는 가볍고 다양한 대화가 

더 재밌다고 느껴져서 스토리로 하는 것 같아요.” 

(P7, 2000년생)

또한, 중․고등학생 시절 장난으로 온라인에 

게시했던 이미지가 현재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삭제되지 

않는 경험을 한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그들에

게 온라인 콘텐츠의 영구성과 휘발성의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Z세대가 자

신의 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보다는 암시적인 

이미지 중심의 정보를 선호하는 행태로 이어지

게 만들었다. 이는 중심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

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과거 

경험과 영구성에 대한 민감도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맥락적 조건에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중고등학교 때 애들 보면 그때 한순간에 쓴 글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기억을 하는 거니까 …. 

옛날에 그냥 했던 말들도 흑역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 (P12, 2003년생)

응답자들은 어릴 때부터 온라인 환경에 노출

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를 쉽게 접해 온 세대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의 

품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신이 그러한 수준에 부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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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글쓰기를 피하고, 

대신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이미지로 이를 대체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내기에 충분히 확신이 있는

가? 아니면 그거를 봤을 때 남들이 받아들일 만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

적인 장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P12, 

2003년생)

이처럼 Z세대가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기준

에 자신을 비교하며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에 

많은 고민을 드러내는 모습은, Z세대가 소셜미

디어의 폐해인 보여주기식 문화를 지양하고 솔

직한 자기 모습이나 차별화된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정혜욱, 2022)와 상

반된다. 정혜욱(2022)의 연구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작업물을 업로드하는 Z세대’를 대상으

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과 능동

성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Z세

대 이용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타인에게 호감을 살 만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세대 용어가 그러했듯이, MZ세대라는 

용어 또한 미디어에 의해 생성되고 확산되어 

왔다(박재흥, 2009). 미디어는 MZ세대 구성원

의 특징을 ‘개인주의적이고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며 조직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

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MZ세대 당사자들의 

자기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호

규현 외, 2023)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도 Z세대가 실제로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과 외

부에서 인식하는 Z세대의 모습 사이에는 괴리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4.3.2 Z세대의 또래 문화

Z세대의 또래 문화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정보 공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

락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또래 집단 내에서 형

성된 규범과 사회적 기대는 Z세대가 스토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과 내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Z세대에게 소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과 감정 표현을 공유함으로써 가

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심화시킨다(Vaterlaus 

et al., 2016).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친구를 사

귀고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하

는 것은 본 연구의 인터뷰 분석 결과에서도 도

출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온․오프라인 모두에

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며,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타인의 행동

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인

스타그램 스토리에 정보를 공유할 때, 구체적

인 감정 표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노골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꺼렸다.

“그거 하나로 내가 정의 내려질까 봐 싫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

으니까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P2, 2000

년생)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장소 태그를 좋아하

지 않아요.” (P7, 2000년생)

이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정서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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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경험

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프라인 장소 및 학교를 

통한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소통 능력 

함양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박수용, 2021). 

더불어 응답자 중 2001년생부터 2004년까지

의 후기 Z세대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

은 ‘페르소나의 구분’이었다. 이들은 소셜미디

어에서 설정한 페르소나에 따라 친밀도에 맞춰 

콘텐츠 공유 방식을 차별화한다. 예컨대, 인스

타그램 스토리의 ‘친한 친구 공개’ 기능을 활용

해 제한된 인원에게만 게시물을 공개하거나, 

별도의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내용을 

숨기는 것을 넘어, 여러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를 조절하고, 디지털 환경

에서 자신만의 사적 공간을 구축하려는 성향을 

보여준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페르소나가 있

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고 …” (P13, 2004년생)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공식적이고 정돈된 이미

지를, 비공개 공간에서는 솔직하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후기 Z세

대가 Z세대 내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높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자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특징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 문제, 

또는 쟁점에 대응하고 대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는 행동 방식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Z세대 응답자들이 중심 

현상에 대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

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지 분석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 Z세대의 작용/상호작용은 ‘또래가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한 정보 공유’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 현상인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정 전달은 최소화하고 

이미지 중심의 자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한다. Z세대는 이러한 정보 공유 

행태를 통해 디지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미

지와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전략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4.4.1 또래가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 

공유

응답자들은 ‘중심 현상’에서 나타나는 또래 

집단의 암묵적 기대와 평가 체계를 반영하며, 

정보 공유 태도를 전략적으로 조율했다. 구체

적으로 응답자들은 스토리에 주로 일상적인 정

보, 예를 들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

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같은 내용을 게

시했다. 이러한 정보는 대체로 논쟁을 유발하

지 않는 ‘안전한’ 주제로 간주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

고자 하는 Z세대의 성향을 반영한다. 소셜미디

어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이 어렵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경향을 강화

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논의점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 (영구적으로 남는 피드에) 게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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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토리를 올릴 때는 그런 필터링 수가 현저

히 줄어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토리에는 

좀 더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P13, 2004년생) 

또한, 응답자들은 감정이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는 대신, 이미지 중심의 암시적이고 추

상적인 정보 공유를 선호했다. 이는 또래 집단

에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나 긴 텍스트 게시

물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

다. 그럼에도 영구적으로 게시되는 인스타그램 

피드보다는, 스토리를 이용할 때 이들에게 ‘사

회적 필터링’이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유명한 식당 방문이나 고가품 

구매, 취업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를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 관련 이미지와 함께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행 사진 등 일상

을 벗어난 야외 활동과 유희를 즐기며 특별하

고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

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Z세대의 자랑 행위는 

또래 집단에서 자신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이

미지로 브랜딩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 사진은 하루의 자랑

거리인 거죠. 너무너무 유명해서 웨이팅이 있는 

식당들 이런 데는 일부러 스토리에 올릴 때 (장소 

태그를) 쓰기도 해요.” (P6, 1996년생)

“저는 그러니까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는 

것 위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P10, 1998년생)

결론적으로, Z세대 이용자들은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정보, 감정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암시적인 방식의 이미지 공유를 통해 또래의 기

대에 부응하면서도 디지털 관계를 유지하고 긍

정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작용/상호작용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Z세대의 인스타그램 스

토리 정보 공유 행태, 즉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

정 전달은 최소화하고 이미지 위주의 암시적인 

정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

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2 이용자 간의 상호 작용 

응답자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또래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좋아요’나 ‘다이렉

트 메시지(DM)’를 통해 반응하며 관계를 유지

했다. 또한, 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접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

지 않을 경우, 메시지를 통해 직접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통해 정보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타인의 추가 질

문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추상적이고 암시적

인 방식의 정보 공유만 한다는 응답을 한 연구 

대상자도 있었다.

“장소의 계정이나 이런 걸 되게 숨겨서 태그하거

나 엄청 작게 태그해요. 그럴 때 이걸 보고 (궁금

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측면에서 더 숨기는 것 같아요.” (P7, 2000

년생)

즉,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중심 현상’을 기반으

로 디지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

략으로 작동한다. ‘좋아요’와 ‘DM’은 스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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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적 특성을 활용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

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도구로 기능했다. Z세대 이용자 간의 상호 소

통 방식은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디지털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하려는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이

해될 수 있다.

4.5 결과

‘결과’는 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해 중심 현상

이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을 의미

한다(Strauss & Corbin, 1998). Z세대는 인스

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하며 또래들의 정보 공유 

행태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내 또래 준

거 집단을 통해 자아를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Z세대 이용자의 인스타

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 행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 영역으로서 ‘또래 준거 집단을 통한 나 자

신 돌아보기’, ‘지속되는 퍼스널 브랜딩 구축 시

도’라는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4.5.1 또래 준거 집단을 통한 나 자신 돌아

보기 

인터뷰 분석 결과, Z세대는 인격 형성기인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며 온라인

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

아를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단순한 게시물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고, 온라인 상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

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자아를 투영하는 이들의 특징은 영구적인 게시

물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며, 이

는 휘발성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학창 시절을 보

낸 Z세대는 현실 세계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서의 자신의 모습과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Z세대의 자기 인식 및 자아 형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쳤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자신이 인스

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의 취향과 행동이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는 과

정을 반복했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 

또래 친구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특정 게시물에 

대해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는 방식

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인스타그램으로 관계를 맺

다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랑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

는 시간이 별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

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자주 봤었고, DM도 여러 

번 했었고.“ (P1, 1997년생) 

4.5.2 지속되는 퍼스널 브랜딩 구축 시도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은 Z세대가 타인의 지속

적 평가를 회피하면서도 또래 집단 내에서 긍

정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필요와 연결

된다. 이는 작용/상호작용인 ‘또래가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한 암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보 공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간 상

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되며, 결국 Z세대가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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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조율

하고 지속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도하는 결

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고받는 긍정적 피드백

은 이들에게 자신이 구축한 퍼스널 브랜딩이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또래의 호

감을 얻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자기 노출을 유

도하고 있었다. 피드 게시물은 장기적으로 특

정 이미지에 고착되거나 부정적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을 주는 반면, 스토리는 24시간 

후 삭제되는 휘발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부

담을 경감시켰다. 스토리는 타인의 관심을 끌

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Z

세대가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와 정보

를 간결하게 공유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Z세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

보 공유 행태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타인에게 평가되고 싶지 않은 나’ 사이에서 타

협하며, 휘발성 콘텐츠 게시를 통해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으

로 이어지고 있었다.

4.6 토의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틀에 따라 Z세대의 인

스타그램 스토리 이용 행태를 인과적 조건, 중

심 현상, 맥락적 요인,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스타그

램 스토리는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특성 때

문에, 영구적으로 남는 피드 게시물과는 다른 

정보 공유 방식과 양상을 보였다.

Z세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은 영구 게시

물에 대한 거부감, 퍼스널 브랜딩 욕구, 사회적 

소통 욕구라는 세 가지 주요 인과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 특히, 영구 게시물로 인해 지속적인 

타인의 평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감은 스토

리의 휘발성을 선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Z세대는 스토리의 휘발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퍼스널 브랜

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Z세대가 타

인의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자기표현 욕구가 강

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Francis와 Hoefel(2018)

이 제시한 ‘정체성 유목민(identity nomad)’이

라는 Z세대의 특징과도 부합한다.

본 연구는 Z세대가 이미지 중심의 암시적 정

보 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감정 표현을 배제하

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중심 현상은 타

인의 시선에 민감한 Z세대가 또래 집단 내 긍

정적 평가를 얻고자 하는 동시에 암시적 정보

를 통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특

징을 반영한다. Z세대는 여행이나 맛집 탐방 

등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암시적으로 공

유하는 반면, 논쟁적인 주제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 

공유 행태는 한혜주와 이경미(2014)의 연구에

서 제시된 ‘자기표현적 공유’ 유형과 일치하며, 

Z세대의 사회적 소통 방식을 반영한다.

Z세대의 스토리 이용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

장한 세대적 특성과 또래 문화라는 맥락적 요

인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평가를 경험적

으로 학습하고, 정보의 영구성과 휘발성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유 방식을 선택적으로 

조율해 왔다. 또한, 또래 집단 내 암묵적 규범은 

논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과잉된 콘텐츠 대신 

긍정적이고 안전한 정보 중심의 공유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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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했다. 이는 상당수 Z세대 이용자들이 타인

의 시선을 의식하며 선별적으로 자신을 표현한

다는 점에서, 정혜욱(2022)이 언급한 ‘소셜미

디어 내 Z세대는 솔직한 자기 모습이나 차별화

된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한다’는 주장과는 다

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MZ세대 당

사자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외부에서 형성된 

Z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 

기존 연구(호규현 외, 2023)와 일치하며, 본 연

구에서도 Z세대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식 간

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후기 Z세대

(2001~2004년생)는 비공개 계정과 ‘친한 친

구’ 기능을 활용하여 페르소나를 구분하는 경

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후기 Z세대가 소셜미디

어에서 자신을 정교하게 연출하고 특정 집단에 

적합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Z세대는 또래 집단의 기대에 맞춰 정보를 공

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

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보 공유 

행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Z세대가 휘발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

식과 그 이면의 전략을 탐구한 본 연구는, 이들

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유하고 또래 집단 내 

관계 형성 및 긍정적 자아 이미지 구축에 해당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을 밝혀냈다. 특히, 

암시적 정보 공유와 이미지 중심의 소통 방식

은 타인의 직접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Z세대의 특징을 보

여준다. 더 나아가, 후기 Z세대는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비공개 계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아

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Z세대 내에서도 세분화된 소셜 미디어 활용 양

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Z세대의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과 이를 통한 정보 공

유 행태 및 자아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휘발성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하는 Z세대 이용자의 정보 공유 

행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Z세대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피드의 영구

성과 스토리의 일시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

다. 피드 게시물은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타

인의 평가에 대한 부담과 과거의 모습으로 평

가받을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24시

간 후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정

보를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Z세대에게 인스타그램 스토리 정보 공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DM 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소통 및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따라

서 객관적인 정보나 사회적 이슈보다 ‘자기 자

신’에 관한 정보를 우선시하며, 정보의 정확성

보다는 미적 완성도와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

와의 부합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함축적이

고 간접적인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이러한 현

상은 Z세대의 또래 문화와 소셜 미디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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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공유 행태를 탐색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초기 시도

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국내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

보 공유 행태를 다룬 연구가 부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거이론에 기반한 본 연구의 탐색

적 접근은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Z세대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 전략 및 정보 공유 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

한 차이에 착안하여 Z세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 미디어 등 정보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 Z세대의 자발

적 정보 공유 성향과 그 휘발성을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한다. Z세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프

로그램은 질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휘발성 콘텐츠 게시 채

널을 구축하거나 휘발성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Z세대가 타인의 평가, 즉, ‘좋아요’나 댓

글 수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 게시

판을 활용하거나 ‘좋아요’ 수 등을 노출하지 않

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Z세대에 한정되어 

다른 세대의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와 

비교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별 휘발성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면담 자료에 기

반하였으므로 Z세대의 휘발성 소셜미디어 정

보 공유 행태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설문조사

나 빅데이터 분석 등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

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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